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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띄운 발전기, 기술개발‧실증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 기후부, 1월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행사는 국내외 동향 점검과 향후 추진전략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세미나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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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행사명)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세미나

 ○ (일시/장소) 2026년 1월 28일(수), 13시 30분/상연재 R7(서울스퀘어 4층)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참석) 기후부, 에기평, 에공단, 풍력에너지학회, 개발사 등 30명 내외

 ○ (주요내용) ➊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➋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소개 및 상용화 전망
❸부유식 정부 R&D 수행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 발표

□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3:30~13:35 05‘ 인사 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

13:35∼14:05 30‘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COP 등 개발사

14:05∼14:35 30‘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KRISO, 인하대, 

삼성중공업, HD현대 등

14:35∼14:55 20‘ 부유식 R&D 추진방향
에기평(총괄)

두산E, 포항TP(과제) 등

14:55∼15:30 35‘ 토론 전원

붙임 1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세미나 개요


